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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에 관한 교육과 함께 주의, 기억, 실행기능, 기억책략 등을 다루는 인지과제
를 수행하는 인지훈련을 실시하여 훈련 이전의 인지기능 수준은 어떤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주관적 인지감퇴는 
실제적인 인지감퇴를 반영하는지, 인지훈련의 효과는 어떤 개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건강한 노인 20명으로 14회기의 인지훈련을 주 1회, 회기당 2시간씩 진행하였으며 사전 및 사후로 검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기능은 연령과 자아존중감, 성격 특질 중 외향성과 개방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관적인 인지감퇴는 객관적인 인지기능보다는 우울, 불안, 성격,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연령과의 상관
이 유의하였다. 또한 인지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정신상태, 기억, 전두엽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
으며 인지훈련의 효과는 연령, 주관적 인지감퇴, 불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연령,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성의 노인이 인지노화에 취약한지 알려주며, 인지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인지노화, 주관적 인지감퇴, 인지훈련, 인지기능, 인구 고령화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ed variables of cognitive function,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and cognitive training effects. The cognitive training was composed of mete-cognitive 
education and cognitive task performing. Twenty older adults attended for 14 weeks and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Results show that their cognitive level was related with age, self-esteem 
and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was related depression, anxiety, personality 
trait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ubjective age, but it does not reflect objective cognitive 
impairments. Their cognitive test scores were enhanced after training in MMSE,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and enhanced scores were related with age,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anxiety, self-efficacy, 
self-esteem, subjective age and personality traits. Findings suggest on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state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effects of cognitive training.
Key Words : cognitive aging,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cognitive training, cognitive func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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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

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우리가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뒤에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인지
적 노화가 있으며 치매 환자의 비율 증가는 이를 말해 주
고 있다.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운동이 중요
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인지훈련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이해하
고 인지훈련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지기능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개인이 인지노화에 취
약한지, 인지훈련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인지훈련의 효과
는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화에 의한 인지변화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신체 건
강 상태[2]가 좋고 교육수준이나 지적 활동 수준[3]이 높
은 것은 인지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인지노화의 보
호요인이 되는 반면, 우울, 불안, 상실, 비탄, 스트레스 등
은[4]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격도 인지감
퇴의 관련요인이 된다. 50세 이상의 범국가적 참가자 1
만 3천여 명을 4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성실성과 개방성
이 높을수록 기억과제 수행이 좋고 시간 경과에도 감퇴
가 덜한 반면, 신경증이 높을수록 수행이 저조할 뿐만 아
니라 기억 감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5]. 이는 신경증이 
높거나 성실성이 낮은 사람이 알츠하이머병 발생 증가 
위험이 3배라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
다[6]. 한편, 인지기능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드
문 가운데 연령 외에 교육 연수와 건강상태, 성별, 우울,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 기억, 시공간구성능력, 전두엽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8]. 

연령 증가에 따라 인지적 감퇴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
양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 왔지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지기
능이 저하되었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퇴도 있다. 주관
적인 인지기능 감퇴는 노년기 이전인 50세경에 알아차리
고 그 후로 꾸준히 증가한다[9]. 주관적 인지감퇴가 실행
기능이나 주의 같은 객관적인 인지기능의 결핍을 반영한
다는 연구결과가[10,11] 있는 반면, 주관적 인지감퇴는 
건강한 노인보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현저하고 객관
적 인지 손상을 반영하기보다 건강한 노인과 MCI 환자 
모두 우울 증상을 반영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심할수록 
자신의 기억 저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여 주관적 인지

기능 감퇴가 객관성을 반영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
이 있다[8,12,13].  

이러한 인지 노화의 관련 요인을 고려할 때 인지노화
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녕
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
다. 적극적인 뇌 활동의 필요성은 뉴런과 신경망이 경험
에 대한 반응으로 변할 수 있는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이 전생애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이 뒷받침
해 주는데, 인지훈련을 통해 시냅스가 복구되고 신경 경
로가 재조직되며 인지적 가소성이 촉진되어 인지적 예비
력이 증가된다[8,14,15]. 노년기에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인지훈련의 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
구로 입증되었다. 단지 5시간 동안 공간감각 및 추론 훈
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결과
가 나타났고[16], 실험실 과제가 아닌 실생활 문제에 초
점을 맞추어 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6회기의 기억훈련
을 실시한 결과, 이름 및 얼굴 기억이 향상되고 오기억은 
감소하였으며[17] 이에 더해 쇼핑목록 기억에서도 훈련
의 효과가 나타났다[18]. 기억에서 외적 보조물을 사용하
는 외적 책략이나 기억술을 사용하는 내적 전략을 훈련
했을 때 두 가지 방법 모두 노인의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
였다[19]. 국내 연구에서도 인지기능 및 인지노화에 관한 
교육과 함께 주의, 기억, 시공간지각, 실행기능, 기억책략 
등을 다루는 훈련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
으며, 특히 그 효과는 연소노인뿐만 아니라 중고령노인과 
고령노인에서도 발견되었다[20].  

그러면 어떤 개인적 특성이 인지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기억의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신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추론
능력 훈련 후에 수행 수준이 훨씬 좋아짐으로써 자기 효
능감이 유동지능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21]. 또한 자기 효능감을 기반으로 한 
기억훈련을 실시한 결과, 결국 검사 점수를 예측하는 것
은 효능감이었다[22]. 한편,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기억력에 관한 부정적인 신념을 키우게 되고 이 부정적
인 신념은 다시 노화와 기억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영된
다. 따라서 기억 자기 효능감의 감소가 실제 능력의 감퇴
를 반영할 수 있겠으나 지각된 기억 변화와 실제 기억 수
행 변화는 일치하지 않았다는[23] 종단연구 결과도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지기능의 유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
가 된 상황에서 노년기 인지훈련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국내 보고가 있고 연구자도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인지기능을 다루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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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프로그램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가자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어떤 개인적 특성이 인지기능 
및 인지훈련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
비연구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간이정신상태 검사와 일상생활에
서 인지기능의 감퇴를 가장 크게 실감하는 기억을 측정
하는 검사 그리고 고차원적 기능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중요한 실행기능 검사를 사용하여 첫째, 개인의 어떤 특
성이 노화에 따른 인지감퇴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가. 둘
째, 주관적 인지감퇴가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를 말해 주
는지 또한 주관적 인지감퇴가 어떤 개인적 특성과 관련
이 있는가. 셋째, 인지훈련이 실제적인 인지기능의 향상
을 가져온다면 개인의 어떤 특성이 인지훈련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참가자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을 통해 모집되었는데, 
총 20명으로 남성 9명, 여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정상인 대상의 연구이므로 정신상태검사 점수가 
정상군에 속하지 않거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 우울
검사 점수가 임상군에 속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참가가 제한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75.6세
(SD=5.80), 교육연수는 10.55년(SD=4.33)이었으며 정
신상태 점수는 26.80(SD=1.40), 우울검사(GDS) 점수는 
10.10점(SD=6.87)이었다. 

2.2 프로그램 내용 및 실행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선행연구[7,20]를 기

반으로 하되 충분한 훈련시간 확보를 위해 14회기로 구
성하여 주 1회, 회기당 2시간씩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
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
이는 교육과, 다양한 인지과제를 수행하고 기억책략을 연
습하는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에는 정상
적 인지노화, 기억의 과정․유형․특성, 병리적 인지변화, 긴
장이완법, 건망증 극복하기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으며, 
인지훈련에서는 동일한/상이한 자극 찾기, 글자 배열하
기, 그림 완성하기 등으로 주의 과제를, 미로 찾기, 지도 
익히기, 겹친 그림 구별하기, 지시문대로 그림 그리기, 칠
교놀이 등으로 시공간지각 과제를, 사람과 식물 이름․이
야기 속 단어․그림 기억하기 등으로 기억 과제를, 속담 만
들기, 이야기 이해, 정확하게 발음하기 등으로 언어 과제
를, 제시한 자음과 모음․글자․주제로 단어 생성하기, 조건
에 맞춰 숫자 넣기 등으로 실행기능 과제를 구성하였으
며 기억책략으로는 외적 도구, 심상법, 연상, 범주화, 두
음법, 이야기 구성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이전 그리고 종료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pretest
session lessons cognitive tasks

1-2 • relaxation • attention
• mnemonics(external instruments)

3-4 • cognitive aging
• attention
• executive function
• memorizing names and faces

5-6 • memory process and types
• working memory
• spatial perception
• composition ability

7-8 • memory characteristics
• mnemonics(imagery and association)
• autobiographical memory
• executive function

9-10 • influencing factors of memory 
• mnemonics(organization)
• cognitive speed
• ability to think

11-12 • pathological cognitive change • linguistic ability
• mnemonics(linguistic encoding) 

13-14 • social cognition • emotional cognition
• executive function

posttest

Table 1. pr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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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정신상태
Morris 등[24]이 치매 진단평가를 위해 개발한 

CERAD 신경심리 평가를 김기웅 등[25]이 표준화한 한
국판 CERAD-K의 하위검사인 MMSE-KC를 사용하였
다.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시공간 구성능력, 언어능력, 이해 및 판단 능력 등을 측정
하도록 구성되어 간략하게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2.3.2 기억
CERAD-K의 하위검사를 사용하였고 단어목록 기억

검사, 회상검사, 재인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검사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 일화기억을 측정하고, 회
상검사는 지연 회상 능력을 평가하며, 재인검사는 방해자
극 단어를 함께 제시하여 목표 자극을 정확하게 인식해 
내는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재인기억, 일화기억을 측정한
다.

2.3.3 실행기능
스트룹검사(Stroop Test)는 Stroop이 1935년에 창

안한 신경심리학적 검사로,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세반응인 기존의 습관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변화한 조
건에 맞게 인지세트를 변환하는 능력과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변형 중 CERAD-K의 하위검사를 
사용하였다. 단어읽기과제에서는 잉크 색깔을 무시하고 
글자를 읽고, 색깔읽기 및 색깔단어읽기과제에서는 글자
를 무시하고 색깔을 읽어야 한다. 제시된 모든 자극을 읽
는 데 걸린 시간이 측정치이며 시간이 짧을수록 기능이 
우수함을 뜻한다. 억제기능을 반영하는 간섭점수는 색깔
단어읽기 반응시간과 단어읽기 반응시간 간 차이로 산출
했다.

2.3.4 주관적 인지기능 감퇴
Jorm과 Jacomb[26]이 개발한 노인인지감퇴검사

(Informant Questionnaire on Cognitive Decline in 
the Elderly; IQCODE)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여 노인의 인
지감퇴 수준을 평가한다.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한다. 문항 일치도 α는 .891이었다.

2.3.5 주관적 연령
Canada와 Stephan, Caudroit, Jaconelli[27]의 연

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가자에게 자신이 몇 
세로 느껴지는지 질문하여 그 수를 역연령에서 감한 값
이 주관적 연령이다. 양수는 젊은 주관적 연령이며 음수
는 부정적인 주관적 연령이다.  

2.3.6 성격
김선영 등[28]이 한국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한

국판 성격 5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44문항으로 
외향성 8문항, 우호성 9, 성실성 9, 신경증 8, 개방성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수준이 높
다. 문항 일치도 α는 .864이었다.

  
2.3.7 자기 효능감
Sherer와 Maddux[29]가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자기 능
력에 대한 신뢰, 일 추진력, 도전, 성취 등에 관해 질문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 

2.3.8 자아존중감
Rogenberg[30]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 문항
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9 우울
Yesavage 등[3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이분 척도의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증상 관련 문항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합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2.3.10 불안
Pacha 등[32]이 노인의 일반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예/아니오’의 이분
척도로 되어 있어 노인이 쉽게 반응할 수 있다.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경향이 높
다. 문항 일치도 α는 .943이었다. 

2.4 분석 방법
인지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인지기능 및 인지훈련효과의 관련변인에 관한 예비연구 347
실시하였으며 인지기능 및 인지훈련 효과와 관련되는 개
인 특성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
고 주관적 인지기능과 객관적 인지기능 간 관계 및 주관
적 인지기능의 관련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인지기능의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기능 검사

의 사전점수와 개인 특성, 즉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서, 
심적 상태, 성격 등과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신상태는 연령
(r=-.48, p<.05)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억에서는 단어기억이 연령(r=-.57, p<.01), 자아존
중(r=.48, p<.05), 외향성(r=.50, p<.05), 개방성(r=.71, 
p<.01)과, 단어회상은 외향성(r=.51, p<.05), 개방성
(r=.79, p<.01)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스트룹에서
는 색깔 읽기가 연령(r=.49, p<.05)과 상관관계가 유의하
였으며, 노화태도가 색깔단어읽기(r=-.63, p<.01)와 간섭
점수(r=-.58, p<.01)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인지기능의 관련변인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인지감

퇴가 개인 특성 변인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울(r=.66, p<.01), 불안(r=.70, p<.01), 자기효능
(r=-.66, p<.01), 자아존중(r=-.72, p<.01), 주관연령
(r=-.51, p<.01), 외향성(r=-.49, p<.05), 성실성(r=-.47, 
p<.05), 신경증(r=.64, p<.01), 개방성(r=-.57, p<.01)과
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 점
수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정신상태(t=-3.46, p<.01), 단어기억(t=-5.29, 
p<.001), 단어회상(t=-3.04, p<.01), 색깔읽기(t=2.33, 
p<.05)에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으로 불안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도 유의하였다
(t=3.58, p<.01).

그리고 인지훈련 효과의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
전 및 사후 검사의 차이 점수와 다양한 개인 특성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
다. 정신상태는 주관적 인지감퇴(r=-.57, p<.01), 불안

age edu subj cog
dec dep anx self

effic
self
este subj age personality

extr agre cons neur open
MMSE -.48* -.25 .17 -.05 .34 -.29 -.32 -.19 .25 -.06 .32 .21 .06

m
e
m
o
r
y

memo -.57** -.06 -.39 -.36 -.31 .32 .48* .18 .50* -.12 .32 -.17 .71**
recall -.32 .06 -.27 -.32 -.36 .26 .39 .17 .51* -.11 .15 -.26 .79**

recog -.14 -.21 -.12 -.29 -.15 .04 .12 .16 .12 .14 .22 .01 .34

s
t
r
o
o
p

word .22 -.33 -.11 -.06 -.33 .10 -.14 .20 -.26 .22 -.08 -.36 -.21
color .49* .11 -.24 -.12 -.37 .22 .04 .16 -.27 .05 -.19 -.39 -.09
color

-word .28 -.04 -.25 -.10 -.17 .15 -.11 .24 -.03 -.11 -.16 -.07 .12
interfe

r .18 .13 -.21 -.07 -.01 .12 -.04 .16 .10 -.24 -.13 .11 .24
*p<.05, **p<.01
※ personal characters: age, education,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depression, anxiety, .self-efficacy, self-esteem, subjective age,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openness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and personal characters

age edu dep anx self
effic

self
este

subj
age

personality
extr agre cons neur open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13 -.13 .66** .70** -.66** -.72** -.51* -.49* -.19 -.47* .64** -.57**

*p<.05,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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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2, p<.01), 자기효능(r=.66, p<.01), 자아존중
(r=.69, p<.01), 주관연령(r=.49, p<.05), 신경성(r=-.44, 
p<.05)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기억에서는 단어재인
이 자기효능(r=.45, p<.05)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
룹에서는 단어읽기가 연령(r=.52, p<.05), 우호성
(r=-.54, p<.05)과, 색깔읽기는 불안(r=.60, p<.01), 자기
효능(r=-.46, p<.05), 주관연령(r=-.46, p<.05), 성실성
(r=-.45, p<.05), 신경증(r=.56, p<.01), 개방성(r=-.48, 
p<.05)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인

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시행의 일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년기 인지기능의 관련요인을 이해하고 인지훈련 효과

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기능은 연령, 자아존중, 외향성과 개방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인 인지감퇴
가 객관적인 인지기능과 관련이 없었으나 우울, 불안, 자
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연령, 외향성, 성실성, 신
경증, 개방성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인지훈련을 통해 정
신상태, 단어기억, 단어회상, 색깔읽기 검사 점수가 향상
되었다. 넷째, 인지훈련의 효과는 연령, 주관적 인지감퇴, 
불안,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연령, 신경성, 우
호성, 성실성, 개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가자의 연령 범위가 68~90세로 60대 2명, 
70대 13명, 80대 4명, 90대 1명이었다. 연령은 인지감
퇴의 강력한 요인이어서 본 작은 표본 내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신상태, 기억, 전두엽기능이 감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격이 인지기능과 관

Pre Post t pM SD M SD
MMSE 26.80 1.40 27.85 1.18 -3.46 .003

 Memory
memory 15.55 4.19 18.75 4.42 -5.29 .000
recall 4.80 1.82 5.95 2.06 -3.04 .007
recognition 8.05 2.14 8.70 1.78 -1.69 .108

 Stroop
word 65.90 11.49 62.00 12.65 2.05 .054
color 83.25 12.72 79.30 13.10 2.33 .031
color-word 132.35 23.17 129.90 25.47 .54 .593
interference 66.45 21.72 61.15 33.06 .80 .436

 State  of mind
depression 10.1 6.87 8.3 5.81 2.06 .054
anxiety 7.3 6.60 4.55 4.95 3.58 .002
self-efficacy 56.9 8.42 55.6 9.20 1.46 .160

Table 4. t test for the effects of cognitive training 

age edu subj cogdec dep anx selfeffic selfeste subj age
personality

extr agre cons neur open
MMSE .23 .14 -.57** -.21 -.62** .66** .69** .49* .02 .28 .19 -.44* .21
memory

memo .04 -.29 .33 -.09 .09 -.32 -.31 -.21 -.27 .08 -.10 -.05 -.14
recall .09 -.17 -.32 -.23 -.24 .17 .23 .18 -.34 .12 .20 -.13 -.12
recog -.10 .27 -.28 -.25 -.31 .45* .41 .15 .28 .08 .12 -.28 .29

stroop

word .52* .32 -.06 .16 .22 -.26 -.12 -.11 -.02 -.54* -.34 .30 -.27
color -.01 -.02 .32 .31 .60** -.46* -.34 -.46* -.31 -.37 -.45* .56** -.48*
color-word .09 -.26 -.00 -.01 -.00 -.22 -.16 .25 .17 .08 -.02 .02 -.08
interf -.11 -.34 .02 -.07 -.08 -.09 -.09 .26 .15 .27 .11 -.09 .03

*p<.05, **p<.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training effects and personal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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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었는데,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기억과제 수
행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이 낮을수록 
또 성실성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기억력이 높고 알츠하이
머병의 위험이 낮다는 선행연구[5,6] 결과를 일부 지지하
며,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외향성은 개
방성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지기능과 정적 관련요인으로 알려진 교육수준
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교육수준이 
평균 10.55년으로 높은 편으로 참가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기억문제 호소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수행이 저조하여 주관적인 인지감퇴가 객관적인 인
지기능 저하를 말해 주는 신뢰할 만한 지표라는 주장이 
있으나[33],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지감퇴가 객관적 인
지기능검사 점수와 관련이 없었고 우울, 불안,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연령 그리고 우호성을 제외한 모
든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관
적 기억감퇴는 객관적 인지기능보다 우울, 신체문제 호
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불안, 성격, 자아
존중감, 불면증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13,34,35] 지지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지감퇴
와 불안이 공존할 때가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제언하였다[36].  

인지훈련의 효과를 본 분석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증가하였고 노인의 가장 
두드러진 호소 문제인 기억력이 향상되었으며 독립적인 
생활에 중요한 고등기능인 전두엽기능 향상이 나타난 것
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인지훈련을 통해 처리속도, 기
억, 실행기능, 유동지능 등이 향상된 선행연구[20,37,38] 
결과를 지지해 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모든 인지과
정의 기초가 되는 주의를 기본으로 언어, 시공간지각, 구
성능력, 처리속도, 억제기능, 실행기능, 기억책략 등과 관
련된 인지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14회기 동안 
진행되었으며, 인지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인
지기능 향상을 위한 동기 상승, 기능향상 가능성에 대한 
이해 등이 점수 향상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후에 불안이 감소하
였으며 우울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참가자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우울, 불안, 생활만족의 정적 변화를 보
여주었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7,20] 자기효능감, 자존
감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훈련의 이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서는 자기 

효능감 외에는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
구에서는 훈련의 효과를 사전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수 
간 차이로 규정하고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개인특성들과 
정신상태 점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지감퇴, 불안, 자아존중감, 주관적 
연령, 신경증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주관적으로 인지기능 감퇴가 적다고 느낄
수록, 불안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이 역연령보다 
젊다고 느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인지훈련 후 
객관적 인지기능 점수가 상승하였다. 자기효능감도 기억
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연령에 민감한 실행기능은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주관적 연령, 불안, 성격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와 성격, 긍정적인 자
기상이 훈련을 통한 이득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기능의 관련요인 및 인지훈련의 
효과를 재확인하였고, 주관적 인지감퇴가 객관적 인지기
능보다 정서, 성격 등 심적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인지훈
련 효과는 관련요인으로 알려진 연령, 자기효능감 외에 
불안, 성격, 주관적 인지감퇴, 주관적 연령, 자아존중감 
등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특성에 맞는 맞
춤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지훈련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다. 비록 예비연구이지만 
참가자 수가 적으며 인지훈련 효과에 대해서는 통제집단 
없이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추후에 더 크고 다양한 표본
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특성에 맞는 인
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인지훈련 후 추후검사를 통해 인지훈련의 효
과의 유지가 개인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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